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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관련 
선사 회의 개최

- 호르무즈 통항 관련 선사 자체 운항계획, 정부 지원방안 등 논의

해양수산부(장관 : 황종우)는 4월 8일(수) 미국-이란의 2주간 휴전 발표에
따라 우리 선박 운영 선사들과 호르무즈해협 통항 방안 등에 대해 논의
하였다.

휴전의 후속 조치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선박 통과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협 통항 관리에 관한 사항과 선사의 통항 계획, 통항
방식 등에 대한 입장을 청취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해양수산부는 외교부를 포함한 관계기관으로부터 확인된
통항과 관련된 정보와 함께 외국 선박의 통항 상황 등을 선사에 신속하게
제공하기로 하였다.

우리 선박의 통항과 관련하여서는 제반 정보를 고려하여 선사가 자체적
으로 통항계획을 수립하여 운항하기로 하였고, 해양수산부는 운항 전 과정
에서 실시간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선박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운항 중 선박 설비 등 기술적 문제 발생에 대비해 한국선급
(survey@krs.co.kr) 등을 통한 24시간 즉각적인 원격 기술지원 체계도 가동
하고, 비상시에 대비하여 해양경찰청이 연안국 수색구조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운항 자제 권고 해제에 대해서는 호르무즈 해협에 제반
위험요소가 해소된 것은 아니므로 동 해역에 대한 권고는 현재와 같이 유지
하고, 우선은 우리 선박 26척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참석한 선사들은 회의 결과에 공감하였고, 선박 통항 시기에 대해서는
관련국 정부들의 통항 방식에 대한 후속 발표, 외국 선박들의 통과 상황
등을 지켜보며 결정하겠다는 입장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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